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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과거의 디자인 서적을 수집해 연대기적으로 보여줬던 전시 〈디자인 책 — 이 책, 그 책, 

저 책〉(2023)의 자료를 통해 디자인사 서술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76년부터 

2015년까지, 40년간의 자료인 ’디자인 서적 연대기’를 토대로 디자인 서적의 분포에 주목했다. 

디자인 서적은 디자인 담론과 지식을 내포하는 자료이자 디자인에 대한 당대의 시각과 요구를 

반영하는 매체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디자인 서적 연대기로 디자인사를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서를 제안한다. 첫째, 디자인 서적 연대기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는 시기의 상황을 

가시화한다. 한국에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정착하기 시작했던 시기에 연구서 위주의 출판이 

이뤄진 점을 통해 디자인을 개념적으로 정립하려 했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디자인 사전이 

2000년을 전후로 빈번하게 출판된 것 또한 사전의 교육적 기능을 활용한 의지였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도입이 시작된 시기 단행본의 흐름도 매체가 급격히 변환되던 국내의 

상황을 반영한다. 이렇듯 특정 시기에 특정 도서가 출현한 이유를 추적하는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둘째, 연대기를 디자인 서적의 출판 현황을 드러내는 데이터로서 해석하는 방식이다. 

디자인 전문 출판사로 등장한 미진사의 예를 통해 그동안 서사화되지 않았던 주체인 ’출판사’를 

주목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디자인 서적 연대기가 목록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아카이브 대상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했다. 

핵심어

디자인 서적, 디자인 아카이브, 수집, 디자인 전문 출판사, 디자인 서적 연대기, 디자인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possibility of narrating design history through 
the materials of the exhibition “Design Books - This, That, and the Other”(2023), 
which collected and chronicled design books from the past. Based on the 
‘Design Book Chronicle’, 40 years from 1976 to 2015, the exhibition focuses on 
the distribution of design books. Design books are a source of design discourse 
and knowledge and a medium that reflects the views and demands of the time 
on design. In this sense, this study proposes two clues to design history that 
can be interpreted from the design book chronology. First, the chronology of 
design books visualizes the situation when a new concept is introduced. When 
the concept of design was just beginning to settle in Korea, the publication 
of research books showed a desire to define design as a term. The frequent 
publication of design dictionaries around 2000 can be seen as a similar effort to 
utilize the educational function of dictionaries. The flow of publications around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Internet services also visualizes the situation 
in Korea where the media was rapidly transforming. In this way, it would be 
possible to trace the reasons why certain books appeared in a particular period. 
The second approach is to interpret the chronology as data that reveals the 
publishing status of design books. Through the example of an unknown company 
that emerged as a specialized design publisher, this study proposed a way to 
focus on the ‘publisher’, a subject that has not been narrativized so far.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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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that the design book chronicle can 
function as an archival object rather than just a list. 

Keywords

design books, design archives, collecting, design book publishers, 
design book chronicles, design history

1. 서론

디자인 단행본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다. ’미술 수출’과 

’포장 디자인’의 이름으로 한국에서도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아나가던 시기였다. 

디자인 단행본은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생겨남에 따라 발맞추어 등장했다. 한국에서 디자인의 

개념이 변모할 때, 디자인 단행본이 다루는 디자인 개념도 변모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디자인 

분야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유행하는 책이 변화했고, 디자인 이론서는 꾸준히 출간되는 

편이었지만 그것이 주목하는 연구의 대상은 변화했다. 영속적인 매체로 여겨진 책은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담론과 인식이 나타날 때마다 시대에 앞서거나 적응하려는 

유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내 디자인 단행본은 한국에서 디자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조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비교적 활력을 가진 매체였던 디자인 단행본은 이론과 실천의 영역에서 

디자이너들에게 추천되어 온 중요한 교재이자 자료였다. “디자인 책을 읽어야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믿음“１ 은 ’디자이너가 꼭 읽어야 할 책’과 같은 기획의 기사를 통해서도 자주 

생산되었다. 그런 점에서 디자인 책이란, 당대의 디자인 종사자들이 디자인 또는 디자이너에 

대해 가졌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출판물로서 디자인이 어떤 의미로 구현되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을 습득할 수 있는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2000년을 전후로 새로운 미디어가 

전통적 매체들을 대체해 나가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특히 충분한 독자층을 확보하지 못한 이론 

서적의 경우 존재감이 소실되어 갔다. 오늘날 디자인 단행본을 내용적으로 다루는 전문적인 

비평 활동을 발견하기 힘든 것 또한 디자인 출판 시장의 현실이다. 디자인 서적에 대한 부분적인 

기록과 연구의 부재 역시 디자인 서적을 둘러싼 이론적 불투명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의 계기가 된 전시 〈디자인 책―이 책, 그 책, 저 책〉(2023)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디자인 단행본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오늘날 더 이상 호명되지 않은 

채 잊혀 가는 서적의 존재를 가시화하고자 과거의 ’디자인 서적’을 수집해 그 실체를 물리적으로 

드러내고 연대기적으로 배열했던 전시였다. 수집 과정에서 발견된 책들은 “자신이 자리한 

시대의 질문과 답으로 묶인 채“２ 존재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시의 수집 범위였던 1976년부터 2015년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출간된 디자인 서적의 경향과 흐름을 개괄적으로 살핀다. 이 연구는 과거의 디자인 서적을 

연대기적으로 배열한 데이터인 ’디자인 서적 연대기’를 통해 책들과 당대의 사회문화적인 

１   이호정·오창섭, 「디자인 단행본에 나타난 디자인 이해와 디자이너의 역할: 전시 〈디자인 책―이 책, 그 책, 저 

책〉을 바탕으로」,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디자인학회, 2023, p.144 

２ wrm, 『디자인 책 ― 이 책, 그 책, 저 책』, whatreallymatters, 2023, p.7

맥락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디자인사 서술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메타적인 차원에서 ’국내 디자인 단행본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아카이브 

대상으로서 특정 시대의 시각을 담아낸 매체이자 사물인 디자인 단행본의 의미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2. 전시 〈디자인 책 ― 이 책, 그 책, 저 책〉 

전시가 사물이나 전시품을 분리하는 하나의 ’장’이라고 할 때, 전시 〈디자인 책 — 이 책, 그 책, 저 

책〉은 디자인 책을 잠들어 있는 역사인 ’퐁(fonds)’으로부터 분리하여 오늘날의 시공간으로 끌고 

와 다시 보기를 시도한 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수집 및 선별, 즉 분리의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선택과 배제가 발생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수집 기준을 정립했다. 전시는 수집 가능한 단행본 

중 가장 오래된 단행본이었던 정시화의 『한국의 현대디자인』이 출간된 연도인 1976년부터 

시작해 2015년까지, 총 40년의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 출간된 디자인 분야의 단행본을 

대상으로 하되, 집중적으로 변화를 살피기 위해 시각 디자인 관련 단행본을 중심으로 수집 

범위를 제한했다. 또한 작품집 성격의 도안집이나 연감, 도록, 정기간행물을 제외하고 미술대학 

입시나 실기 연습, 툴 학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서 또한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존재를 확인한 

단행본 총 725권을 기록했고, 그중 실물로 수집한 609권을 발행된 시간순으로 한 공간에 펼쳐 

놓았다.

 수집 과정에서 마주한 첫 번째 한계점은 디자인 서적에 대한 기록 부재였다. 디자인 

서적에 대한 메타-디자인사 연구를 포함해 출판사가 자료를 제공하는 일도 드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디자인 서적을 찾기 위해 정작 가장 의존적으로 활용한 매체는 ’알라딘 온라인 

서점’ 내 ’디자인’ 카테고리였다. 알라딘 온라인 서점의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기록되지 않은 

도서는 ’인터넷 교보문고’와 ’예스24 도서’를 통해 보완하기도 했다. 그 외 월간 〈디자인〉을 

비롯한 다른 잡지에서 언급된 디자인 단행본 또한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책이 책을 부르듯, 

각 디자인 서적의 참고문헌이나 총서가 발행된 흔적을 따라 또 다른 디자인 서적을 우연히 

입수하기도 했다. 비교하거나 대조할 기초 자료의 부재로, 이러한 비연속적 수집 방식은 그 축적 

과정에서부터 이미 목록의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불확실한 정보 역시 기록 작업을 지체시킨 요인 중 하나이다. 온라인 서점은 물론이고, 

학술논문에서조차 도서의 발행 기록이 제각기 달라 서지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도서의 실물을 구해 직접 그 내용을 확인 및 검수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다. 책의 실물을 

입수하더라도 당시 어떤 맥락 속에서 출간된 책이었으며 어떤 영향력을 가진 책이었는지 

과거의 자료에 축적된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더 많은 

자료를 발견할수록 더 많은 공백을 발견하게 되는 아이러니 속에서, 도서 목록은 전시에 선행된 

아카이브가 아니라, 전시가 열려야 잠정적이나마 완결되는 결과에 가까웠다. 가능한 한 양적으로 

많은 도서를 확보해 선보이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해당 전시를 서술할 때 ’아카이브’라는 개념을 

빌리지 않은 것은 디자인 서적의 목록이 수집의 결과로서 “해석적이기보다 발견적“３ 이었기 

때문이다.

３  박정현, 「건축 전시의 시간성」, 『건축, 전시, 큐레이팅』, 마티, 2019,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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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각 단행본은 자료의 단위가 되어 동등한 위계로 배치되었다. 발행 순으로 놓인 

단행본은 고유한 분류 기호를 지니고 있었는데, 저자가 규정하는 ’디자이너의 역할’에 

따라 부여한 기호였다. 전시는 각 디자인 단행본이 강조하는 디자이너의 역할에 따라 세 

가지의 분류를 제시했다. ’연구자로서 디자이너(Designer as Researcher)’, ’노동자로서 

디자이너(Designer as Worker)’, ’작가로서 디자이너(Designer as Author)’가 바로 

그것이다. 출간 연도와 연번, 그리고 역할 코드(DR, DW, DA)를 조합해 만든 분류 기호는 

전시장에서 각 자료의 고유한 위치를 만들어 냈으며, 디자인 서적 연대기에서 세 가지 분류는 

분야별 단행본의 분포와 추이를 가시화했다. 주지하다시피, 본 전시는 디자인과 디자이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읽어내기 위해 디자인 서적을 세 가지 분류로 제시했다. 

수집의 결과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었던 전시에서는 자료 전체의 흐름과 성격을 ’디자이너의 

역할’이라는 기준으로 구획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시의 분류와 체계를 참고하되, 디자인 

서적 연대기라는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분포 자체에 주목하며 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디자인사적 단서들을 읽어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단서’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디자인사 연구를 촉구하는, 잠재적인, 그러나 불규칙하고 파편적인 주제들이다.

3. 디자인 서적 연대기의 단서들

3.1.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던 시기의 가시화

디자인 단행본은 디자인 연구의 도구로서 종종 활용되었다. 서민경은 한국 디자인 담론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담론을 구체적인 언어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단행본이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거나 기존 담론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４ 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 단행본은 전문 서적으로서 디자인 담론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지식 생산의 장이기도 

한 것이다. 이용우는 1990년대에 다양한 문화 비평 실천이 출판의 형태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출판이라는 매체가 “어떤 지적 계보학이나 방법론이 유효한지에 대한 발 빠른 감식안을 

습득하려는 대중 욕망“５ 에 상응한 결과라고 보았다. 이처럼 출판물은 발행된 시점의 시각과 

당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매체이기도 하다. 시대를 구분하는 구획이자 하나의 

지표로서 디자인 단행본은 유의미한 자료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디자인 단행본이 보조적인 

４ 서민경, 「1970년대 이후 한국 디자인 담론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4

５  이용우, 「1990년대 문화연구 출판의 아카이빙」, MMCA 연구포럼 자료집 『부재하는 아카이브: 디자인, 건축, 

시각문화』, 국립현대미술관, 2019, p.50

자료로 활용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 서적 연대기’가 함축하고 있는 특징으로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지시하는 단서는 무엇인지 주목해 보려 한다.

먼저, 디자인 서적 연대기는 새로운 개념이나 담론이 국내에 유입되는 시기의 상황을 매우 

투명하게 가시화한다. 첫 번째 예로 주목할 만한 시기는 연대기의 초입부인 1970년대와 

1980년대다. 연대기에 의하면, 1986년까지는 ’연구자로서 디자이너’라는 하나의 분류만이 

분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로서 디자이너’라는 분류에는 디자인을 연구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론서나 역사서와 같은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서 위주의 집중적인 분포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한국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던 시기에 어떤 종류의 책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때 출간된 책은 디자인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때 출간된 

책들의 제목으로는 정시화의 『한국의 현대디자인』(1976)과 『현대디자인연구』(1980), 

박대순의 『디자인 용어사전』(1977), 허버트 리이드의 『디자인론』(1979), 권명광･명승수의 

『근대 디자인사』(1983), 명승수의 『현대 디자인학의 지평』(1986) 등으로, 총 22권의 책이 

목록을 통해 확인된다. 기술한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분포는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디자인을 주요한 산업 발전의 전략이자 분야로 개념화하고 이론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명승수는 “무엇보다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의 풍토와 본질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러한 위에서 그 시대의 문화적 내지는 사회적 의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세“６ 를 강조했는데,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부재하던 시기, 디자인의 본질을 ’확인’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이 디자인 개념 정립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연구서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된 특징 중 하나로 특히 ’사전’ 형태의 단행본이 

빈번하게 출간된 현상을 거론할 수 있다. 사전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전은 본질적으로 

지식체계를 압축적으로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출판물이다. 김은영·안병학은 

“디자인 이론서가 부족하고 인터넷 검색도 원활하지 않던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다분야전문어사전으로서 편찬된 디자인사전은 사전의 참조 기능과 교육 기능“７ 을 수행했다고 

설명하며, 당시 디자인 사전 출판의 교육적 의의를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디자인 사전이 

디자인에 관한 종합적인 개념을 분류하고 범주화했다는 점이다. 개념들이 변화하자 사전도 

개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조영제, 권명광, 안상수, 이순종이 기획하고 안그라픽스에서 

출간된 『디자인 사전』의 초판은 1994년에 나왔으나, “넓어지는 디자인의 영역에 따라 감성 

６ 명승수, 『현대 디자인학의 지평』, 디자인하우스, 1986, p.40

７  김은영·안병학, 「한국디자인사전의 편찬 유형과 대상 영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2권 3호, 한국디자인학회, 2019, pp.155-165, p.163 

[그림 1] 〈디자인 책―이 책, 그 책, 저 책〉 전시 전경

[그림 2] 디자인 서적 연대기가 전시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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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인터페이스, 지각 심리, 웹 디자인 등의 내용이 보강“８ 되어 2000년 개정판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그러나 디자인 사전은 그러한 변화를 완벽히 따라잡지는 못했다. 2000년대 초 

이후로 디자인 사전은 모습을 감추는데, 1990년대 말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며 정보 

습득의 매체로서 사전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까지 이뤄진 디자인 사전 

출판의 함의는, 디자인이 제대로 된 학문이자 산업 분야로 자리 잡지 못했던 1970년대를 거쳐 

인터넷이 도래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전공자라면 관련된 용어와 개념을 언어적으로 

습득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의 도입과 함께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또 하나의 분포는 바로 2000년을 전후로 

’디지털’을 강하게 의식하며 매체와 기술을 주요한 주제로 다루는 책들이다. [그림 3] 1994년, 

국내에 KT 상업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002년에는 국내 인터넷 가입자 수가 1천만을 

돌파했다. 도약적인 시기를 지나는 동안 디자인계에서도 『전자편집디자인』(1996), 『디지털 

이미지 크리에이션』(1996), 『멀티미디어 교과서』(1998), 『방송 그래픽 디자인』(2001), 

『웹디자인 교과서』(2002), 『디지털 타이포그래피』(2003)와 같은 책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서적의 분포는 인터넷이 도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디자인계에 디지털과 관련한 

담론이 급속히 유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또한 매체와 기술의 변화로 인해 실무자로서 

디자이너가 준비해야 할 역량에도 극명한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9년에 출간된 

『디지털 시대의 정보 디자인』에서 ’혼돈을 맞이하며’라는 서문의 제목에서도 그렇듯, 저자는 

컴퓨터 기술의 폭발적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기도 한다. 같은 해에 발행된 이 책의 신문 

광고에서는 해당 도서를 “디자이너, 기획자, 프로그래머 등 크리에이티브 분야 종사자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처럼 비즈니스와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바이블“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림 4]

 인터넷의 영향력이 일군의 주제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1998년에 나온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든다』의 목차를 살펴보면, 포트폴리오의 제작 도구가 모두 인쇄물 

기반이며 촬영과 필름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툴이 

보편화되기 직전의 시기에도 디자이너들의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제작 방식은 아직 슬라이드와 

８  디자인 사전, https://agbook.co.kr/books/the-dictionary-of-contemporary-design, (2024.12.20.)

바인더 북 형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1년 개정된 『UPDATED,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든다』를 보면 목차의 구성이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매개로 온라인 홍보를 위한 방법들로 모두 

바뀌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매체가 변환되는 상황 속에서 진동하는 

디자인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사례다. 이렇듯, 디자인 서적 연대기는 특정 도서가 

특정 시기에 출몰한 이유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이터베이스이자, 디자인계의 화두나 

담론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3.2. 디자인 서적 출판의 현황과 디자인 전문 출판사

특정 시기의 분포를 추적하는 용도 외에도, 디자인 서적 연대기는 당대의 출판 현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데이터이기도 하다. 40년간 가장 많은 디자인 서적을 출간한 출판사는 

안그라픽스(148권)였으며, 디자인하우스(44권), 미진사(44권), 비즈앤비즈(31권), 

홍디자인(26권)이 그 뒤를 이었다. 그중 미진사가 압도적인 비율로 디자인 서적 출판을 

선도했던 2000년 이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3년 디자인 전문 출판사로 등장했던 미진사는 일찍이 1970년대부터 다른 출판사들보다도 

디자인 이론서 출판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다. 1983년부터 출간한 ’미진신서’는 

[그림 3] 디자인 서적 연대기 데이터의 일부. 인터넷 서비스가 도입되었던 시기에 그와 관련한 주제로 출간된 

책들(파란색 하이라이트)은 1996년부터 200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림 4] 1999년 10월 12일, 《한겨레》 신문, 23면

[그림 5] 미진신서의 표지. 차례로 『인간을 위한 디자인』(1983), 『현대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1983), 『현대디자인의 

현실과 이상』(1984), 『바우하우스』(1984), 『인간과 디자인』(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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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사를 디자인 전문 출판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한 총서였다.９ 미진신서는 『인간을 위한 

디자인』(1983), 『현대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1983), 『현대디자인의 현실과 이상』(1984), 

『바우하우스』(1984) 등 굵직한 디자인 이론서들이 포함된 총서 시리즈이다. 당시 미진사의 

김현표 사장은 디자인 이론 서적의 필요를 절감하면서도 제작자로서 많은 한계점에 봉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론 서적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디자인 단행본 시장에 대해 

김현표 사장은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기초 또는 전공기술을 익히는데 참고가 되는 실기서적은 그런대로 나와 있는 데 비해 디자인을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논급한 연구논집이나 학술서적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 � ) 이처럼 

이론서적이 빈약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디자인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을 축적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 � ) 이론서적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디자인 부문에서도 극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출판사 측에서도 출혈을 무릅쓰고 

’책다운 책’을 내놓기에는 경영상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１０

９  강현주,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황부용 디자인 활동의 배경과 특징」,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7권 2호, 한국디자인학회, 2024, p.462

１０ 김현표, 「디자이너와 전문 서적 ― 디자인 서적 출판인의 입장에서」, 《월간디자인》, 1983, p.20

흥미로운 점은 미진사가 “디자인 발전에 책임의 한몫을 맡고 있는 출판인“１１ 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출판문화는 “필자, 출판인, 독자의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고도 말한다. 실제로 미진사의 사무실은 홍대 앞에 위치해 “미대 교수들의 

사랑방“１２ 이었다는 기록을 보면, 디자인 출판 업계에서 미진사의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6]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집중된 미진사의 출판 계보는 바로 이러한 증언과 

같이 읽을 때 디자인 전문 출판사라는 새로운 생산 주체를 주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일반적으로 책은 저자와 독자라는 두 주체가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서 

이분법적인 구도로 이해되어 왔지만, 디자인 서적의 경우 디자인 전문 출판사라는 행위자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 서적의 저자와 독자는 디자인 전공자인 경우가 보편적이다. 

미진사가 당대의 디자인을 이해하고 대하는 태도는 어땠는가, 그리고 그들이 저자이자 독자인 

디자이너들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했는가 등의 질문으로 접근한다면 미진사는 출판을 통해 

1980년대에 디자인 서적이라는 ’판’을 구성한 역사적 주체일 수 있다. 이처럼 디자인 서적 

연대기는 그동안 서사화되지 않았던 디자인사의 주체를 발견하고 주목할 계기를 만드는 

데이터베이스로 작동할 수 있다.

4. 아카이브 대상으로서 디자인 서적

지금까지 살펴본 디자인 서적 연대기는 그 자체만으로 ’디자인 아카이브’라 규명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책은 작품이라기보다 기록문서에 가깝고, 디자인 과정에서 발견될 법한 부산물이나 

문서류에 가깝다. 김상규는 도서관과 아카이브의 차이에 대해 “도서관 사서에게 있어 각 

도서의 실체는 그 자체로 종료된 것이지만 아키비스트에게 기록물의 실체는 문서들 원문의 

내부에 존재한다."１３ 며 작업자가 자료를 바라보는 방식을 두고 두 장소를 구별했다. 정보적 

가치가 두드러지는 자료로서 과거의 디자인 서적이 놓이기에 아카이브보다 도서관이 더 적절할 

수 있고, 그마저도 유통에서 철회되어 이제는 망각된 자료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디자인 아카이브의 대상이 주로 기업과 같은 생산 주체의 생산물을 위주로 다뤄져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카이브 대상으로서 디자인 서적의 좌표는 매우 불분명하다.

 또한 주제가 없는 도서 목록은 아카이브라고 할 수 없다.１４ 스벤 스피커는 “’물질의 현존’ 

외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면, 주체-행위자의 돌아보고 순서를 매기고 과거를 창조하고 

초점을 맞추는 행위가 없다면“１５ 무작위적인 수집은 단편적인 소음과 같은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저절로 의미화되는 아카이브란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가가 아카이브 

작업에 착수해 의미를 읽어내기까지 아카이브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１６

 디자인 서적 연대기가 들려주는 단서들을 통해 주제를 떠올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１１ 김현표, (1983), 같은 쪽

１２  정혜옥, 「“책도 작품처럼 만들면 늘 살아 움직인다―디자인 관련도서 등 미술출판의 처녀림 일궈 온 ’미진사’」, 

출판저널, 1994, p.14

１３  김상규, 「디자인 아카이브 연구: 동시대적 개념과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67

１４  “아카이브는 주제가 있어야 한다. 역사 그 자체가 주제가 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모든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나 모든 기록을 저장할 데이터베이스(DB)는 없으므로, 역사를 어떤 기준(사관)에 따라 재단하고, 

정렬해야 한다.“ 김종균, 「초국가적 디자인사 연구와 아카이브: 국립디자인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40호, 한국예술연구소, 2023, pp.299-321, p.302

１５ 스벤 스피커, 『빅 아카이브』, 이재영, 홍디자인, 2013, p.65

１６ 아를레트 파르주, 『아카이브 취향』, 김정아, 문학과지성사, 2020, pp.116-117

[그림 6] 정혜옥, 「책도 작품처럼 만들면 늘 살아 움직인다―디자인 관련도서 등 미술출판의 처녀림 일궈 온 ’미진사’」, 

출판저널, 1994,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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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디자인 서적을 디자인사에서 서술할 만한 하나의 모델로 설정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책들 

사이의 긴장감 있는 관계를 포착하고 담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책을 연대기적으로 배열해 모을 때 책 간의 관계는 저절로 생기게 마련이다. 과거의 디자인 

서적에는 과거 디자이너들의 목소리와 그들에 대한 사회의 이해가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책은 매우 발언적이다. 디자인 서적을 공식 역사에 담기지 않은 당대의 기록이자 발언으로 

이해한다면, 디자인 서적은 원문의 내부에 실체가 담긴 매체로서 디자인사의 맥락에서도 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１７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몇 가지 주제들은 디자인 서적 연대기가 가리키는 단서의 일부를 

열어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디자인사적 문맥을 거칠게 그려보려 

시도했다. 지면상 다루지 못한 주제들이 많다. 2000년대 이후로도 공공디자인, 브랜딩, 유학과 

취업, 업계의 실무론 등 당대 디자인계의 풍경을 재현하고 있는 화두들이 과도기적 시간 속에서 

책의 연대기 위로 그려지고 있음을 포착한다. 각 주제는 단행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사회문화적 연구를 동반해 더 깊이 있게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 연구의 시대적 범위를 

전후한 1976년 이전과 2015년 이후 시기의 단행본 역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방대한 자료는 그렇게 계속해서 자료의 결여를 상기시킬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서적 연대기에서 특정한 양상과 특정한 역사적 시선을 발견하는 

일, 즉 연대기가 지시하는 다양한 단서들을 연결하고 서술하는 작업이야말로 디자인 서적 

연대기가 ’아카이브’로 나아가는 방법이자 디자인 서적을 존재하게 하는 일일 것이다. 

１７  김상규는 “디자인 아카이빙이 디자인사 연구를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히며 “디자인 아카이브에서 

’기록’은 디자인연구에 의해 수집되고 주제별로 재분류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디자인 서적 연대기는 디자인사 연구의 토대로서 기능할 때 디자인 아카이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을 

참고: 김상규, 「동시대적 디자인 아카이빙의 개념 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1권 4호, 

한국디자인학회, 2018,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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